
성경 본문 (개역개정판-사사기 6장33절–7장25절 말씀)

  

(1) 전쟁의 첫 번째 국면(사사기 6장 33-40절 말씀)

33 그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 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34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35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36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37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8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39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40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2) 전쟁의 두 번째 국면(사사기 7장 1-14절 말씀)

대적을 향하여 진을 치다

0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시는 하나님①

0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0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줄이시는 하나님②

04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0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 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0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0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08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대적의 입술을 통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0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0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12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13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3)전쟁의 세 번째 국면(사사기 7장 15-25절 말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 이제 드디어 진격하는 기드온

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16 삼백 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19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백 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20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21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 삼백 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벧 싯다에 이르고

   또 답밧에 가까운 아벨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24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벧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벧 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25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